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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고급 백화점 1층 점령’ 걸그룹. 수많은 여

성들이 따라하는 선망의 대상인 ‘블랙핑크’는 

셀러브리티 이미지가 강하다. 데뷔 7주년(8

월8일)을 넘긴 최근엔 각종 소문이 무성했다.

블랙핑크가 17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

에서 펼친 두 번째 월드 투어 ‘본 핑크 - 파이

널 인 서울’은 왜 이 팀이 셀럽을 넘어 퍼포머

로서 K팝 간판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했는지

를 스스로 증명한 무대였다.

K팝 걸그룹 처음으로 서울 고척스카이돔

에 입성한 블랙핑크는 전날과 이날 각각 1만

7500명씩 약 3만5000명을 불러 모았다. 특

히 이날 공연은 지난 11개월간 전 세계 34개 

도시를 돌며 66회 공연을 통해 약 180만명을 

끌어 모은 월드 투어 ‘본 핑크’ 피날레였다. 

의미가 큰 공연인 만큼 국내뿐 아니라 중국, 

일본, 동남아 등지에서 다수의 팬들이 몰려

들었다.

제니가 막바지에 ‘다사다난했다’고 표현했

을 만큼, 이번 투어는 사실 쉽지 않았다. 프랑

스 일간지 르파리지앵은 블랙핑크가 지난 7

월 스타드 드 프랑스(Stade De France)에서 

연 현지 앙코르 공연에 대해 좋지 않은 평을 

내놓기도 했다.

하지만 월드 투어 전체 맥락에서 블랙핑

크는 무럭무럭 성장했다. 아레나급인 지난해 

10월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(옛 체조경

기장)에서 출발한 이번 투어는 스타드 드 프

랑스, 미국 메트라이프·얼리전트 스타디움·

오라클 파크·다저 스타디움 등 해외 유명 스

타디움을 거쳐 국내를 대표하는 돔 공연장인 

고척스카이돔에서 마무리됐다. 고척스카이

돔에서 단독 공연한 K팝 걸그룹은 블랙핑크

가 유일하다.

1년도 안 돼 30여개 도시에서 60회 넘게 

공연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. 비행기

를 끊임없이 타고 시차를 이겨 내는데 상당

한 체력이 요구된다. 지수의 솔로 활동, 제니

의 드라마 ‘디 아이돌’ 출연과 프로모션 등 블

랙핑크 멤버들은 각자 일정을 소화하면서 

이를 능히 감당해냈다. 특히 지난 4월엔 세

계 최대 대중음악 축제로 통하는 미국 ‘코첼

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’에 K팝 아

티스트 최초로 헤드라이너로 나서기도 했다. 

하나의 월드투어로 180만명을 끌어모은 건 

‘방탄소년단’(BTS)의 ‘러브유어셀프’(205만

명)를 잇는 K팝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다.

이번 투어의 반환점과도 같았던 코첼라에

서 등장한 한옥 양식인 기와지붕 무대 세트 

등 투어 중간에 무대 연출과 세트리스트를 

일부 변경한 블랙핑크는 끊임없이 성장을 꾀

했고 진화했다. 이날이 그 화룡점정이었다.

‘하우 유 라이크 댓’(HYLT) ‘휘파람’ ‘러브

식 걸즈’ ‘뚜두뚜두’ ‘붐바야’ ‘마지막처럼’ 등 

히트곡을 부를 때는 떼창이 쏟아져 나왔고, 

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‘빌보드 200’ 1위 

음반인 정규 2집 ‘본 핑크’ 수록곡 ‘핑크 베놈’

과 ‘셧 다운’ 무대에선 큰 함성이 쏟아졌다.

개별 무대에선 일취월장(日就月將)한 멤

버들의 기량을 확인했다. 제니는 풀 문(Full 

Moon)이 가득한 스크린을 배경으로 남성 댄

서와 듀엣 춤을 아름답게 연출한 ‘유 앤드 미’

로 몽환적인 무대를 선사했다. 로제는 ‘곤’과 

‘온 더 그라운드’를 연이어 부르며 로킹한 무

대를 선사했다. 특히 이번 월드투어 첫 공연

인 서울 무대에서 쿠바 태생의 팝스타 카밀

라 카베요의 ‘라이어’ 커버 무대를 화려하게 

소화했던 지수는 이번 투어 도중 발표한 자

신의 첫 솔로곡 ‘꽃’ 무대로 큰 호응을 얻었

다. 리사는 ‘머니’ 무대에서 더 화려해진 랩·

춤 실력을 뽐냈다.

또 이날 공연에선 블랙핑크 멤버들과 소속

사 YG엔터테인먼트 간 재계약 확정 여부가 

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한 입장이 나올 

지에 대한 관심도 컸다.

무엇보다 멤버들은 이날 무대로, 멘트로 

끈끈한 우애를 자랑했다. 제니는 “지난 1년 

간 다사다난했어요. 비행기를 타고 많은 시

간을 이동해야 했는데 건강하게 서로를 이끌

어준 멤버들이 있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”

면서 “데뷔한 지 7주년이 됐는데, 돌아보면 

멋있고 좋은 모습을 한국 블링크에게 많이 

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번 ‘본 핑크’ 

앙코르 피날레를 서울에서 하게 돼 행복하고 

감사해요. 앞으로도 멋있는 블랙핑크가 되겠

습니다”고 다짐했다.

지수도 “공연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

어요. 아무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투어를 

마무리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”이라고 감사

했다. 로제 역시 “1년 내내 비행기를 타고 왔

다갔다 했지만, 항상 팬들과 하나 된 느낌이

었어요. 영원히 이럴 것만 같은 느낌”이라고 

전했다.

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스마트폰 메모

장에 적어온 리사는 “블링크를 만난 지 2596

일이 됐어요. 다양하고 대단한 공연장에서 

무대를 했는데, 블링크가 없었다면 해내지 

못했을 거예요. 이렇게 멋진 경험을 할 수 있

게 해주셔서 감사해요. 저의 20대를 빛내주

셔서 감사하다”고 강조했다.

블랙핑크 멤버들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리

든 이번 투어, 특히 이날 공연은 멤버들이 쇄

신과 변화를 시작하고 있음을 증명했다. 블

링크의 조바심 속에서도 블랙핑크가 계속될 

것임을 공언한 자리이기도 했다.

K팝 스타는 더 이상 본인들 것만이 아니

다. K팝 스타를 스타로 만드는 데 절대 양보

할 수 없는 건 팬덤이다. 팬들과 스태프에 대

한 감사함을 잃지 않은 블랙핑크 멤버들은 

최고의 위치에서 초심을 잃지 않으며, 고무

적인 면모를 보였다. 이 성장이 더 탄력을 받

는다면 블랙핑크 멤버들의 원팀은 지속될 것

이다. 이날 공연은 블랙핑크 자신들도 도달

해본 적이 없는 K팝 걸그룹의 경지를 상상한 

자리였다.

2023년 9월 19일 화요일

재계약 여부 공개 앞두고 두 번째 월드투어 ‘본 핑크’ 피날레

지난 11개월간 세계 34개 도시 66회 공연…180만명 운집해

“앞으로도 멋있는 블랙핑크가 되겠습니다”…원팀 지속 예고

셀럽 아닌 퍼포머…블랙핑크, 월드투어 성장史 통한 ‘자기증명’

글로벌 슈퍼 그룹 ‘방탄소년단’(BTS) 멤

버 뷔(V·김태형)가 첫 솔로 앨범 ‘레이오버

(Layover)’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‘빌보

드 200’에서 K팝 솔로 가수 최고 성적과 동등

한 기록을 세웠다. 방탄소년단 팀 동료들인 지

민과 슈가(SUGA)가 각각 솔로 앨범 ‘페이스

(FACE)’와 ‘디-데이(D-DAY)’로 거둔 성적과 

타이를 이뤘다.

17일(현지시간) 빌보드가 홈페이지에 게재

한 23일자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, 뷔가 지

난 8일 발매한 ‘레이오버’는 10만장 상당의 판

매량으로 ‘빌보드 200’에서 2위로 데뷔했다.

‘빌보드 200’ 순위는 전통적인 음반 판매량 

점수에 스트리밍 횟수를 음반 판매량으로 환

산한 SEA(streaming equivalent albums), 디

지털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음반 판매량으로 

환산한 TEA(track equivalent albums)를 합산

해 매긴다. ‘레이오버’ 물리적 음반 판매량은 8

만8000장이다. SEA 유닛은 9000장, TEA 유닛

은 3000장이다.

방탄소년단 팀으로서 ‘빌보드 200’ 1위를 여

섯 차례 차지한 뷔가 솔로로서 해당 차트 톱2

에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. K팝 솔로 ‘빌보

드 200’ 상위 톱5는 모두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

점유하고 있다. 뷔·지민·슈가 외에 RM(김남

준) ‘인디고’가 3위, 제이홉 ‘잭 인 더 박스’가 6

위를 기록했다. 방탄소년단 다른 멤버들인 진

과 정국은 솔로 싱글만 냈을 뿐 솔로 앨범을 

아직 내지 않았다.

뷔의 이번 ‘레이오버’는 신드롬 걸그룹 ‘뉴

진스’ 제작자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총괄 프

로듀서로 나서 화제가 됐다. 첫 주에 국내외 

판매량 210만장으로 ‘더블 밀리언셀러’가 됐

다. 국내 음반 판매량 조사사이트 한터차트 집

계 이래 솔로 앨범으로는 처음으로 초동(음

반 발매 후 첫 일주일 판매량) 200만 장을 넘

겼다. ‘레이오버’엔 타이틀곡 ‘슬로 댄싱(Slow 

Dancing)’을 비롯해 선공개곡 ‘레이니 데이

즈(Rainy Days)’, ‘러브 미 어게인(Love Me 

Again)’과 ‘블루(Blue)’, ‘포 어스(For Us)’, 보

너스 트랙인 ‘슬로 댄싱(Slow Dancing)(Piano 

Ver.)’ 등 총 6곡이 살렸다. ‘슬로 댄싱’은 이번 

주 ‘핫100’에도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.

한편, 이번 주 ‘빌보드 200’ 1위는 미국 Z세

대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팝스타 올리비아 로

드리고의 정규 2집 ‘거츠(GUTS)’가 차지했다. 

30만2000장 상당의 판매량을 기록했다. 로드

리고가 2021년 5월 발매한 정규 1집 ‘사워’ 역

시 ‘빌보드 200’ 1위를 차지했었다. 정규 1, 2집

을 모두 ‘빌보드 200’에 올린 여성 가수는 2014

년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 이후 9년 만

이다. 뷔와 로드리고는 지난해 4월 ‘제 64회 그

래미 어워즈’에서 맺은 인연으로 크게 화제가 

됐다. 뷔가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시상식에서 

‘버터’를 부르던 중 객석에 있던 로드리고에게 

다가가 귓속말을 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. 

영국 BBC는 이 장면을 ‘2022 그래미 시상식 최

고의 순간 다섯 가지’(Grammy Awards 2022: 

Five stand-out moments) 중 하나로 꼽기도 

했다.

방탄소년단 뷔 ‘레이오버’, ‘빌보드 200’ 2위 데뷔…지민·슈가와 타이

4세대 K팝 간판 보이그룹 ‘투모로우바이투

게더’(TXT·투바투)가 뮤직비디오 1억 뷰 돌파 

기록을 추가했다.

17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, 투모로

우바이투게더가 지난 2021년 5월 발표한 정

규 2집 ‘혼돈의 장: 프리즈(FREEZE)’의 타이틀

곡 ‘제로 바이 원 러브송’(0X1=LOVESONG(I 

Know I Love You) feat. Seori) 뮤직비디오 유

튜브 조회수가 이날 오전 8시40분께 1억 건을 

넘어섰다.

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이로써 ‘어느날 머리

에서 뿔이 자랐다(CROWN)’, ‘5시 53분의 하늘

에서 발견한 너와 나’, ‘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

너를 기다려(Run Away)’, ‘캣 앤드 도그(Cat & 

Dog)’, ‘슈가 러시 라이드(Sugar Rush Ride)’에 

이어 통산 6번째 1억 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

게 됐다.

하이브리드 팝 록 장르인 ‘제로 바이 원 러브

송’은 혼돈 속에서 만난 너를 향한 사랑만은 확

실하다고 믿는 소년의 ‘자기 확신적’ 사랑을 노

래한다.

투바투 ‘제로 바이 원 러브송’도 넘겼다

그룹 ‘에이티즈(ATEEZ)’가 남미 투어에 이

어 아시아 투어를 성료했다.

18일 소속사 KQ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, 에

이티즈는 지난 16일 필리핀 마닐라 아라네타 

콜로세움(ARANETA COLISEUM)에서 아시

아 투어 2023 ‘’더 펠로우십 : 브레이크 더 월’ 

인 아시아(‘THE FELLOWSHIP : BREAK THE 

WALL’ in ASIA)’의 막을 내렸다.

‘’더 펠로우십 : 브레이크 더 월’ 인 아시아’는 

에이티즈는 첫 아시아 투어다. 지난 7월 8일 타

이베이를 시작으로 15일 홍콩, 20일 제다, 8월

5일 방콕, 이달 9일 싱가포르, 이번 마닐라까지 

총 6개국을 순회했다.

특히 에이티즈는 4세대 K팝 아티스트 중 최

초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

다. 전체 K팝 팀 중에선 ‘슈퍼주니어(SUPER 

JUNIOR)’, ‘방탄소년단(BTS)’, ‘블랙핑크

(BLACKPINK)’의 뒤를 이은 네 번째 주자다.

싱가포르 인도어 스타디움에선 리애나

(Rihanna), 콜드 플레이(Coldplay), 마룬 파이

브(Maroon 5) 등이 공연했다. 마닐라의 아라네

타 콜로세움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실내 경기

장 중 하나다. 테일러 스위프트(Taylor Swift), 

브루노 마스(Bruno Mars), 라우브(Lauv) 등이 

거쳐갔다.

에이티즈는 KQ를 통해 “공연을 하면서 에

이티니(공식 팬덤명)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

있었다. 우리 인생의 이유는 에이티니이다. 앞

으로도 에이티니와 함께하며 더 많은 추억을 

만들 생각에 행복하다. 감사하고 사랑한다”고 

전했다.

한편, 에이티즈는 23일 MBC 라디오 ‘아이돌

라디오 라이브 인 서울(IDOL RADIO LIVE IN 

SEOUL)’에 출연한다.

에이티즈, 첫 亞 투어 성료…6개국 순회

올해로 18회를 맞은 ‘서울드라마어워즈’가 

오는 20일 막이 오른다. 역대 최다 출품 규모

인 44개국 344개 작품이 참여한다.

서울드라마어워즈는 드라마 단일 분야로는 

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시상식이다. 매년 

40~60개국을 대표하는 300여 편의 드라마가 

경쟁하며 해마다 50여명의 국내·외 수상자가 

참여한다.

서울시는 영상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와 ‘서

울’을 드라마 산업의 허브로 브랜드하기 위한 

일환으로 2007년부터 후원하고 있다.

20일부터 22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된다. 본

행사인 시상식과 함께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

드라마를 주제로 한 콘서트과 상영회 등이 진

행된다.

시상식은 21일 오후 6시부터 KBS홀에서 개

최되며 KBS 2TV를 통해 생중계된다.

행사에 앞서 일반 시민들도 현장에서 국내

외 방송인, 배우를 직접 볼 수 있는 레드카펫 

행사가 오후 4시30분부터 KBS홀 광장에서 진

행된다.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. 올해는 작년

보다 100편 이상 출품작이 늘어나 최다 규모

인 344개 작품이 경합을 벌였다.

시상식 전후인 20일과 22일에는 서울시민들

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열린

다. ▲드라마상영회 ▲ 드라마 OST 콘서트 ▲ 

드라마 토크 콘서트가 마련됐다.

송호재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“한류 

열풍의 시작이자, 중심에 있는 K-드라마의 위

상을 알리고, 다양한 주제와 유통 채널의 다변

화로 국내외 드라마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

계기가 되길 바란다”며 “서울 시민에게 이러한 

국제적 문화 행사를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

가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올해 최고의 작품은?…서울드라마어워즈 20일 개막

44개국 344개 작품 참여…역대 최다 출품

'뷔와 그래미 귓속말 인연' 올리비아 로드리고 정규 2집 '거츠' 1위 데뷔


